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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효과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

발 방법론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 이른바 컴퓨터

시대가 시작되던 1970년대 소프트웨어 위기가 다가

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개념이 도입

된 이래 구조적 개발 방법론으로부터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과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연구되었다. 현재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은 도메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개발되

고 있다[1].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은 기존의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을 응용하여 

새롭게 연구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모바일 플랫폼의 

종류가 크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운영체제로 양분

돼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고 함)은 디바이스에 따라 종속적으로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재사용성과 이식성

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장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시스템의 구조와 설계 방법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각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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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본적인 설계 가이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MDA개발 방법론을 바탕으로 모바일 

플랫폼의 비종속적인 부분에 대한 재사용성과 이식

성 그리고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두어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의 메타모델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로써 CWM에 

대하여 정의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크로스 

프레임워크에 사용되는 메타모델을 설명한다. 여기

에서는 제안한 메타모델의 전체적인 개요와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따른 산출물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앱 개발 과정에서 제안한 메타

모델에 대한 기대효과를 논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관련연구

2.1 MDA(Model Driven Architecture)

그동안 사용된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서 객체지향 개발방법론과 컴포넌트기반 개발 방법

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중 컴포넌트 개발 

방법론은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개발된 컴포넌트들

을 조립하는 형식으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에 초

점을 두어 개발되는 방식이다[3]. 최근 적용되는 소

프트웨어 개발 방법은 MDA로 여기서는 모델지향 

접근으로써 큰 서비스 구현을 위해 서비스를 정의하

거나 객체지향 모델링 기술을 표현하기에 Fig. 1과 

같이 CWM, MOF, UML, QVT와 같이 꼭 필요한 

기술을 정의한다[4].

MDA방식은 플랫폼에 비종속적인 모델인 PIM

(Platform Independent Model)과 특정 플랫폼에 종

속적인 모델인 PSM(Platform Specification Model)

로 구분하여 플랫폼간의 이식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5,8].

2.2 CWM(Common Warehouse Metamodel)

CWM은 사용자와 개발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저장 데이터를 공통의 기술 방식으로 

정의하고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메타

데이터를 의미한다. 문법과 의미가 완성된 문서를 가

져오고 내보내기 위한 메타모델로써 관계성과 객체

지향성 그리고 계층적인 운영 데이터 모델을 나타낸

다. CWM의 설계 기본은 OMG 메타모델을 확장해

놓은 구조로써 지능형 비즈니스 도메인과 데이터웨

어하우징을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목적에 맞도록 정

의해 놓은 구조이다. CWM은 OMG 메타모델 구조

의 영향으로 객체지향을 기본개념으로 모듈화 또는 

패키지의 아키텍처를 갖기 때문에 CWM은 4개의 계

층으로 OMG 메타모델의 기본구조를 갖는다. Fig.

2와 같이 OMG 메타모델의 M0계층은 컴포넌트의 

저장 장소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다. M1계층은 XMI

로 구성되며 커스터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M2계층은 UML을 이용한 설계와 XMI에 대한 정보

를 저장하며 M3계층은 MOF와 XMI내용을 저장한

다[6].

2.3 메타모델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의미론적 접근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메타모델은 소프트웨어와 

SPEM2.0(System Process Engineering Meat-Model

2.0)의 종합적인 정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메타모델은 객체지향적 접근으로 UML 표기법을 사

용하여 설계단계에 적용한다.

SPEM2.0은 UML2.0(Unified Modeling Language

2.0)프로파일과 마찬가지로 메타모델로 정의하며 모

델을 설계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은 스테레

오타입으로 적용하여 설계를 한다. SPEM2.0의 메타

Fig. 1. MDA Architecture [5]. Fig. 2. OMG Metamodeling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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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개발방법과 서로 다른 개발배경 그리고 개발

단계별 서로 다른 구문형식, 설계단계마다 발생하는 

모델들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SPEM2.0 메타모델의 구조는 Fig. 3과 같이 7개의 

주요 메타모델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각 패키지는 추가

적인 요소에 의해 생성된다. 각 패키지는 설계모델의 

최하위 단계부터 정의되며 최상위 단계와는 상관없

이 단계적으로 핵심패키지를 구성하여 합병하는 형

식으로 주요 메타모델 패키지가 생성된다[7].

객체지향적 접근에 사용하는 UML2.0 프로파일은 

각 해당 요소의 의미를 메타모델 MOF로 정의하였

다. 메타모델은 해당 모델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컴

포넌트 기술의 핵심을 보다 정형화된 형태로 표현하

기 위해 모델로 표현한다.

3. MCF를 위한 메타모델 설계

3.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계 개념도

모바일 크로스 프레임워크는 핵심 자산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기능을 모아 표준

적인 부분을 설계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단

계 중 설계부터 구현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의 어려움을 MDA를 적용을 통하여 해

결하고자 Fig. 4와 같이 제안하였다. 사용자가 요구

하는 기능을 분석하고 그 기능에 대한 컴포넌트를 

추출하여 CIM(Computation Independent Model)단

계와 PIM단계의 결과물을 산출한다. 컴포넌트 기술 

요소의 표준 메타모델을 정의하여 호환성과 재사용

성을 보장하기 위해 CIM단계에서 비즈니스 요구사

항의 기능적 설계를 표현한다[8].

이를 위해서는 먼저 컴포넌트 개발 방법론의 과정

을 토대로 도메인분석단계에서 필요한 기능을 추출

하고 각 요소마다 구별할 수 있는 내용정리가 필요하

다. 그 후 요구사항 분석단계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이 반영되고 PIM과 PSM단계에서 아키텍처 설계가 

시작된다. 아키텍처 설계 단계는 시스템 구현을 위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의하고 설계하며 유지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Fig

5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논리적 구조를 나타

낸다. 모바일 크로스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는 사용자

의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UI Layer와 앱 기능을 플랫

폼에 독립적인 설계영역과 비독립적인 설계부분으

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설계가 포함

되는 크로스 개발 영역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개발 

OS에 적합한 앱으로 구현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

으로 나뉜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모바일 앱이 있다고 가정하자. 모

바일 앱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자는 서로 다른 

플랫폼에 적용하도록 설계하고 구현한다면 개발초

기 단계부터 서로 다른 두 가지로 개발해야 하는 문

Fig. 3. Structure of SPEM2.0 MetaModel.

Fig. 4. Mobile Cross Framework Development Process.

Fig. 5. Mobile Cross Framewor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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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

계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별 명세화작업이 

필요하다. 명세화작업은 MDA 개발 단계에서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나타낸다[8-10].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도

메인 분석단계에서 사용될 메타데이타 모델을 추출

하여 도메인 분석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요구사항

을 반영하여 개발 초기 단계인 PIM단계는 좀 더 효

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3.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6가지의 메타모델 패키지를 구조

화한 MCF meta model을 제안한다. 이는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PIM단계에서 새롭게 개발

하려는 모바일 앱의 기능이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도

록 정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Table 1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항을 나타낸다. 앱

에 대한 고유한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그 앱의 기능

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부여하고 특정 앱

의 종류, 제작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General info에 저장한다. 그리고 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과 가장 적합한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

도록 Semantics에 저장한다. 앱이 개발되는 환경에 

대한 정보 즉, 앱버전, 앱이 개발되는 단계중 어느 단

계까지 개발되어 있는지, 앱을 만든 제작자의 소속이

나 제작날짜와 같은 정보를 저장한다. Meta-Meta-

data는 앱의 개발되는 중 최종 수정일을 기록하고 

이러한 개발단계에서 필요로하는 정보를 메타데이

터로 관리되도록 자료로 보관하게 된다. 그리고 재사

용성을 고려하여 Technical은 앱의 유형, 개발된 앱

Table 1. MCF Application Meta-Model List

Category Details Explain

General Info

Identifier ID number of App.

Title Name of App.

CatalogEntry Symbols to identify the type of App.

Publisher App Director

Date Development date

Language Language for the interface

Description Explanation of App.

Keywords Core word explaining App.

Semantics
Main Concept Theme of App.

End User Type The fittest and final user

Lifecycle

Version Version of App.

Status Review Level or Status of App.

Contribute Developer of App.

Date Developing date of App.

MetaMetadata

Identifier ID number of meta-data

CatalogEntry ID symbol of meta-data

Last Modified Data Final correction data of App.

Metadata Scheme Schema name of meta-data

Technical

Format Type of App.

Location Location of App.

Requirements Technical performance for used App.

Installation Remarks Explanation about installation of App.

Classification

Purpose Purpose of App. classification

Path Path of App. classification

Id ID symbol for App. classification

Description Explanation of App.

Keywords Keyword of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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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장된 위치, 앱을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성능과 

앱 설치 또는 사용 설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정보를 

저장한다. Classification은 앱을 분류할 목적으로 사

용되는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앱 분류에 대한 목적,

경로, 식별기호, 앱에 대한 설명, 앱을 찾기 위한 키워

드 등을 저장한다.

이와 같이 메타데이타의 요소들을 6가지의 카테

고리로 나누어 구조화하면 다음 Fig. 6과 같다. Fig.

6에서 정의한 메타데이터 모델은 비기능적 요구사항

을 추출하여 개발의 편리성과 신뢰성, 효율성, 호환

성에 목적을 두고 설계될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요소들을 나타낸다.

위 Fig. 6에서 나타내는 메타모델은 사용자가 필

요로 하는 앱을 개발할 때, 이미 설계단계에서 PIM

단계까지만 개발되어진 앱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개

발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개발 일정을 단축할 수 있

으며 PSM단계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접목된다면 보

다 손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갖을 수 

있다.

따라서, 도메인 분석단계에서 유사한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설계에 대한 

기초 데이터로써 생명주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메타

모델을 저장한 리파지토리에서 메타데이터 항목을 

이용하여 유사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MCF

어플리케이션 메타모델은 6가지의 메타모델 패키지

에서 구조화된 MCF 메타모델을 제시하여 소프트웨

어나 시스템 개발시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하는데 사

용된다. 정의된 메타모델은 효율성과 추가적인 구조

를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공학적 측면에서 접근

해볼 때 관리자 측면에서 개발 및 관리를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 품질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

어공학적으로 접근하는 품질 척도는 ‘얼마나 사용자

의 요구와 부합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개발된 어플

리케이션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요건이다. Table

2에서는 소프트웨어공학적 접근의 품질관리에서 정

의한 항목을 바탕으로 첫째, 최소한의 실행시간과 기

억장소를 소요하여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앱의 효

율성 둘째,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한다면 쉽게 수정

될 수 있는 시스템의 유연성 셋째, 다른 시스템과 정

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넷째, 여러 하드웨

어 환경에서 운용되기 위해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이

식성 다섯째,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의 독단적

인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무결성 여섯째, 정확하

고 일관된 결과로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신뢰성 일곱 번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정확도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일부나 전체를 여

러 응용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성을 품질 

측정 척도를 나타낸다[11].

Table 2. Software Quality Metrics based on MCF

Efficiency Performance ability of system that performs functions using minimum computing and memory

Flexivility System ability that easily be corrected adjacent to new requiement

Integrity System ability that can control system software or independent access of data

Interoperability System ability that can exchange information with other system

Portability System ability that can be easily corrected to be used to one or more hardware environment

Reliability System ability that performs required functions identical to result

Correctness Certain degree that salsifies user’s required function

Reusability Ability of system being used in many applications

Fig. 6. MCF Application Meta-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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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크로스 프레임워크

는 개발하려는 앱의 특정 기능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메타모델로 설계하였다. 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단계 중 설계부터 구현까지 소프

트웨어 개발 단계마다 발생 할 수 있는 중복되는 부

분이나 통합의 어려움을 메타데이터 명세 목록을 이

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새

롭게 추가되는 요구사항도 기존의 메타데이터의 명

세 목록과 비교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

는다. 이는 통합성, 융통성,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개발에 사

용되는 개발언어에 구애받지 않는 수행 기능을 명세

하고, 개발 및 구현단계에서 적용되는 개발언어에 맞

게 다른 플랫폼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짐으로써 이식성,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앱 개발할 때, 이중으로 하나의 기능을 수

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를  고민

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현단계까지 똑같은 소프

트웨어를 동일하게 구현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발방법은 보다 쉽고 

신속하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 될 것이다.

즉, 중복되는 설계 및 구현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

을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  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은 구조적 개발 방

법론으로부터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과 컴포넌트 기

반 개발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다. 현재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도메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은 기존의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을 응용하여 

새롭게 연구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모바일 플랫폼의 

종류가 크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운영체제로 양분

돼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앱은 디바이스에 따라 종속

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재사

용성과 이식성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장

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조와 설계 방법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 가이드가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MDA개발 방법론을 바탕으로 

모바일 플랫폼의 비종속적인 부분에 대한 앱의 특정 

기능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과 설계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재사용할 수 있고 이종간의 시스템

과의 이식성 및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두어 6가지의 

메타모델 패키지로 구조화한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의 메타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메타모델을 적용하여 관련 정보를 관리하

고 플랫폼에 독립적인 모바일 앱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구현된다면 향후 정형화된 개발방법론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결과물을 토대로 유사도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사한 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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